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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자료

보도시점 2026. 10. 22.(목) 배포 시 배포 2026. 10. 22.(목)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주요 보도내용>

   10월 22일 서울경제는 「농지 경매 쏟아지는데… 10건 중 7건 ‘반값 

낙찰’」, 「7번 유찰되고도 새 주인 못찾아…농가 자금줄까지 흔들」제하의 

기사를 통해 올해 농지 경매가 증가했고 매각가율이 43.8%에 그쳤으며, 5월 

전수조사 이후 매각률이 조사 이전보다 낮아져 시장 침체가 심화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대법원이 공개하는 법원경매정보 용도별 매각통계(2026.10.2. 기준)를 통해 

각 연도 5월에서 9월을 비교하면, 경매건수 증가와 매각률·매각가율 하락은 

농지(전·답)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며 임야·대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2025년 5월부터 9월 대비 2026년 5월부터 9월 경매건수는 전·답이 

9%, 임야가 14%, 대지가 10%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매각률은 전·답이 

2.1%p, 임야는 2.7%p, 대지는 4.0%p 하락하였습니다. 매각가율의 경우 

전·답이 5.1%p, 임야가 3.1%p, 대지가 3.9%p 하락하였습니다. 상가, 

근린시설,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매각률과 

매각가율이 하락하고 있어, 기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농지 전수조사만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25.5-9월 매각률: (전·답) 17.7% (임야) 17.3% (대지) 21.0% (상가) 20.6% (전체) 22.6%
’26.5-9월 매각률: (전·답) 15.6% (임야) 14.6% (대지) 17.0% (상가) 11.4% (전체) 21.2%

 ** ’25.5-9월 매각가율: (전·답) 48.3% (임야) 40.7% (대지) 50.0% (상가) 47.2% (전체) 64.2%
’26.5-9월 매각가율: (전·답) 43.2% (임야) 37.6% (대지) 46.1% (상가) 32.7% (전체)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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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같은 기간 전·답 매각률 하락폭 2.1%p와 매각가율 하락폭 5.1%p는 

2023년-2025년 연평균 하락폭(매각률 4.2%p, 매각가율 10.7%p)의 절반 

수준으로, 농지 경매 매각률과 매각가율의 하락세는 오히려 둔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누적된 농지 거래 감소의 영향을 완화하고 농지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농지은행의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을 2027년 

정부안 기준 금년 대비 25.1% (1조 8,077억원 → 2조 2,617억원) 확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 농지 범위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농축협 조합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실채권 매각 확대 등을 적극 지도하는 한편, 

농업인의 자금 애로사항 발생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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